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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의 관계:

자기 불일치,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신   지   윤1)                   설   경   옥†

본 연구는 Donnelly 등(2016)의 물질주의 추구에 대한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물질주

의 추구 과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도피이론에서 제시된 6단계 중 높은 삶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1단계를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으로, 부족한 자신을 비난하

는 2단계를 실제-이상적 자기 간 불일치로, 자신을 혐오적으로 인식하는 3단계를 낮은 자존

감 안정성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상의 도피이론 3단계에 따라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기 

불일치와 자존감 안정성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확인을 위해 

대학생 465명(여 262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

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 간 관계에서 자기 불일치의 

매개효과 및 자기 불일치와 자존감 안정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물질주의에 

대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능력주의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이 물질을 좇게 되는 과정을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밝힌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물질주의,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자기 불일치, 자존감 안정성, 도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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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주의는 돈이나 물질이 삶의 중요한 목

표이자 성공의 지표이며 자신을 행복으로 이

끌어 줄 것이라고 믿는 삶의 태도다(Richins 

& Dawson, 1992). 인간은 자연스럽게 물질적 

소유를 바라고 그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물

질은 일상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Donnelly, 

Ksendzova, Howell, Vohs, & Baumeister, 2016). 그

러나 삶의 도구로 물질을 원하는 것을 넘어 

물질 추구가 다른 삶의 가치를 압도할 때 문

제가 발생한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물질주

의는 낮은 주관적 안녕감(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낮은 자존감(설경옥, 박민경, 

안은지, 김지영, 백상은, 2019), 낮은 대학생활 

만족도(김경미, 2014), 불안 및 우울(최병섭, 이

지연, 2019)을 예측한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

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물질주의는 친숙한 

가치다. 경제성장에 따라 탈 물질주의로 나아

가는 서구와 달리 한국인의 물질주의 성향은 

경제성장과 상관없이 유지되어 왔으며(박재흥, 

강수택, 2012) 한국인은 미국인, 중국인, 인도

인보다 물질주의가 더 높았다(Cho, Jin, & 

Watchravesringkan, 2016; Flynn, Goldsmith, & 

Kim, 2013).

국내에서는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학업성취압력과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김유연, 

박성연, 2001; 조하정, 이다예, 박선웅, 2021), 

불확실한 정체성(박선웅, 박예린, 2019), 완벽

주의와 낮은 자존감(설경옥 등, 2019)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가 연구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예측변인과 

물질주의 간 관계에서 낮은 자존감을 매개변

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외 매개변인에 대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때 도피이론은 

구체적인 설명의 틀과 함께 개입의 단서를 제

시한다. 도피이론(Baumeister, 1990)은 본래 자

살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6단계로 설명한 

이론으로, 자살 외에도 여러 파괴적 행동에 

적용되어 왔다. 이후 Donnelly 등은 도피이론

을 물질주의 추구 과정에 적용하였고 그림 1

에 제시한 각 단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Donnelly et al., 2016). 1단계로 물질주의가 

높은 개인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삶의 기준에 

미달하여 좌절과 실망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2

단계로 부족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비난한다. 3

단계로 높은 자의식으로 인해 부정적 자기상

에 집중하게 되어 4단계로 불쾌한 정서를 느

끼게 된다. 이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5단계로 

장기적인 사고보다 당장의 쾌락에 집중하며 

근시안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그 결과, 6단계

로 충동구매 등 무절제한 행동을 통해 기존의 

자아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안도를 경험한다. 

즉, 이상에 비추어 실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개인은 자기비난과 불쾌한 정서에서 도

피하기 위해 물질을 추구하게 된다. 

Donnelly 등(2016)은 다수의 물질주의 선행연

구를 종합하여 이론을 개발했으나, 이후 이 

이론을 실제 물질주의 추구 현상에 적용한 연

구는 거의 없었다. 설경옥 등(2019)은 일련의 

과정을 국내에서 처음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여대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그림 1.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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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은데(1단계), 낮은 자존

감으로 인한 부정 정서에서 도피하기 위해 물

질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2단계)을 

밝혔다. 그러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존

감 외에도 도피이론 각 단계에는 다양한 변인

이 해당될 수 있으며, 생략된 나머지 단계가 

밝혀져야 구체적인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였던 선행연구의 검증 단

계를 3단계로 확장하고 각 단계에 새로운 변

인을 적용하여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의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의 물질주의에 

개입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남

녀 대학생이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

을 도피이론의 1, 2, 3단계로 검증한 본 연구

에서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개인일

수록 삶의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1단계) 수반

성과 실제 자기 간 불일치를 인식하며 자기를 

비난한다고 보았다(2단계). 이어서 자존감이 

불안정한 느낌을 경험한 결과(3단계) 발생하는 

부정 정서에서 도피하기 위해 물질주의를 추

구하게 되는 과정을 검증하였다. 이 3단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영역은 저

마다 다르다.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험에 따라 자기평가가 달라질 때 자존감이 

해당 영역에 수반되어 있다고 한다. 자기가치 

수반성(contingencies of self-worth)은 특정 영역에

서의 성공 및 실패 경험에 따라 자존감이 변

하는 정도이다(Crocker & Wolfe, 2001). 수반성

의 영역은 크게 외적 영역과 내적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외적 영역이 타인의 인정 및 객

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면 내적 영역은 평

가의 근거가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있다. 외적 

영역에는 사회적 평판, 경제력, 학업성취 등이 

해당되며 내적 영역에는 종교적 사랑 등이 해

당된다(Crocker, Luhtanen, Cooper, & Bouvrette, 

2003). 이때 외적 영역에 수반된 자존감은 내

적 영역에 수반된 자존감보다 더 취약한데

(Deci & Ryan, 2000), 외부의 존재로부터 지속

적인 타당화를 받아야만 자존감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관심 변인은 자기

가치 수반성 가운데 외적 영역에 대한 자기가

치 수반성이다. 이동귀, 양난미와 박현주(2013)

는 국내 성인의 자존감 평가영역을 사회적․

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의 

네 영역으로 구분했다. 이중 사회적․객관적 

능력 영역은 학벌, 학업성적, 직업, 경제력 등

을 포함하며 외적 영역에 해당한다. 본 연구

에서는 간명함을 위해 사회적․객관적 능력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을 이하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으로 칭하였다.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 1단계에 따르

면 물질주의가 높은 개인은 미디어 등으로 접

하는 높은 기준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하며 수

입, 성취 등 삶의 여러 방면에서 결핍을 느낀

다. 그리고 특정 재화를 구매함으로써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외적 자기가

그림 2. 본 연구의 도피이론 3단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376 -

치 수반성은 이러한 1단계에 해당하는 변인으

로, 높은 삶의 기준을 설정하여 자신의 부족

함을 느끼는 배경이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적 영역에 자기가치가 수반될수록 그 영역

에서 높고 완벽한 기준을 세워 성취하고자 하

는 경향이 있다(최대성, 황순택, 2016; Crocker 

& Park, 2004). 중요한 영역에서 높은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미달하면 자신을 가혹하게 평

가한다는 면에서 자기가치 수반성은 완벽주

의와도 관련된다(Bardone-Cone, Lin, & Butler, 

2017). 따라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개인은 해당 영역에서 높은 성취기준을 세우

고 쉽게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도피이론에 따라 개인이 물질을 통해 이러

한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실제로 외적 영역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

성이 높을수록 물질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험적 근거가 존재한다. 대학생 관련 

연구에서 연예인을 숭배하고 외모에 대한 사

회적 규범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물질주의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설경옥, 황다솔, 홍성혜, 

주리나, 2017) 외모, 경쟁, 학업적 유능, 타인 

승인 등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돈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Sabzehara, Ferguson, 

Sarafraz, & Mohammadi, 2014).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했을 뿐 

아니라(Zhang, Hawk, Opree, de Vries, & Branje 

2020) 실험연구에서도 외모 수반성을 점화한 

집단이 내부 수반성 집단보다 고가의 물품 사

진을 유의하게 더 많이 골랐다(Nagpaul & 

Pang, 2017). 사회적 승인, 외모, 수행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은 충동구매 경향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사회적 자아를 중시했으며 부정

적 평가에 대한 염려가 높았고, 이 관계는 개

인의 불안 수준이 높을 때 충동구매 경향으로 

이어졌다(Roberts, Manolis, & Pullig, 2014). 즉,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불안이 높은 사람일

수록 사회적으로 승인받기를 원하고 이상적 

자기에 가까워지기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

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외적 자기

가치 수반성이 물질주의를 예측할 것임을 유

추할 수 있다.

자기 불일치와 물질주의

Donnelly 등(2016)에 따르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은 이를 이루지 못

했을 때(1단계) 자신의 부족함을 내부로 귀인

한다(2단계). 이때 2단계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자기비난, 낮은 자존감, 부적절감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실제 

자기평가 간 불일치로 개념화했다. 이때 자기 

불일치는 외적 영역의 성패에 근거해 자기가

치를 확인하지만 실제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

한 경우로,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반추하고 

자책하게 한다(Mason et al., 2019). 본 연구 변

인은 이수란과 이동귀(2008) 및 최대성과 황순

택(2016)의 방식을 따라 개인이 외적 영역에 

부여한 상대적 중요도에서 실제 만족도를 뺀 

값으로 측정하였다.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잇

값이 클수록 외적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것에 비해 실제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자기개념을 이루

는 요소들이 서로 통합되지 않아 갈등을 겪는 

상태라고 정의한 Higgins(1987)의 자기 불일치 

개념과 유사한 의미다. Higgins의 자기 불일치 

이론에서는 자기가 실제 자기, 이상적 자기, 

당위적 자기의 세 차원으로 구분되며 자기 불

일치의 종류에 따라 우울과 불안의 부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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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예측한다고 이론화했다. 그러나 경험적 

후속 연구 결과, 자기 불일치 유형에 따라 우

울과 불안 경험이 구분되기보다는 부정적 정

서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Mason 

et al., 2019).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는 Higgins의 자기 불일치와 같이 우울, 

불안, 속박감 등 전반적인 부정 정서를 예측

한다고 알려져 있다(김대현, 박기환, 2019; 최

대성, 황순택, 201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 불일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불일치 점수를 측정

했으며, 간명함을 위해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과 실제 자기평가 간 불일치를 이하 ‘자기 불

일치’로 칭하였다.

높은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으로 인해 자신

의 부족함을 느낀 개인은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간극에 

집중하며 부족함을 더욱 크게 느낄 것이다. 

그리고 물질을 추구함으로써 부족함을 극복하

려고 할 것이다. 자기가치 수반성은 해당 영

역에서의 강한 성취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수

반성과 실제 자기평가 간 불일치의 원인이 되

기도 한다(Crocker, 2002). 우선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인해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

다. 우월성, 유능함, 타인승인 영역의 자기가

치 수반성은 완벽주의 차원과 정적 상관이 있

었는데(Hill, Hall, & Appleton, 2011) 이처럼 외

적 영역의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그 영

역에서 높은 기준을 세우므로 이상과 실제 결

과의 불일치를 경험하기 쉽다(최대성, 황순택, 

2016; Crocker & Park, 2004; Hewitt & Dyck, 

1986). 높은 자기가치 수반성이 실제 수행을 

방해하여 자기 불일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

다.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성공

과 실패에 민감하여 수행 상황에서 높은 스트

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

는 데 에너지가 쓰이므로 인지 수행 능력도 

떨어진다(Crocker & Knight, 2005). 또한 불확실

한 상황에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도전하

기보다 회피하는데, 그 결과 장기적으로 과업

에 숙달될 기회가 부족하여 수행이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다(Crocker & Park, 2004).

자기 불일치가 높은 개인일수록 물질주의 

추구 경향성도 높다(Reeves, Baker, & Truluck, 

2012).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기 불확실성(feelings of insecurity)의 

경험이다(Kasser, Ryan, Couchman, & Sheldon, 

2004). 자기 불일치는 자기상이 통합되지 않아 

갈등을 겪는 상태로, 불확실한 감정을 낳는다. 

개인은 되고 싶은/되어야 한다고 믿는 자기와 

실제 자기의 모습이 불일치할 때 자기 결핍을 

느끼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Higgins, 1987). 이때 물질적 

가치는 이상과 실제의 간극을 좁혀주는 자기 

고양의 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물질주의는 자기 고양 가치와 정적 상관

이 있었으며(Kilbourne & LaForge, 2010) 물질주

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외모나 부유

함을 돋보이게 하는 품목에 과시적 소비를 하

는 경향이 있었다(Fitzmaurice, 2008). 물질을 소

유함으로써 즉각적인 힘을 느끼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에(Dittmar, 2005; Nagpaul & Pang, 

2017) 사람들은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존적, 경제적, 대인 관계적 위협을 느낄수록 

텅 비고 불완전한 자기를 보상하기 위해 물질

을 더 많이 추구하였다(Reeves et al., 2012). 

물질주의 가치 추구 및 상징적 소비는 개

인이 자기 정체성을 찾고 유지하는 수단이다

(Deci & Ryan, 2000). 물질의 가시적이고 상징

적인 특성으로 인해 물질의 소유자는 자기가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378 -

명확해지고 확장되는 느낌을 받으며(Belk, 

1988) 상품을 통해 더 나은 외모와 더 나은 

관계, 나아가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

는다(Dittmar, 2005). 그 예로 실제-이상적 자기 

간 불일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지위와 관련된 물품을 구매할 때 더 큰 행복

을 느꼈고(Yu, Jing, Su, Zhou, & Nguyen, 2016) 

이 관계는 실제-이상적 자기 불일치를 줄이고

자 하는 목표 추구에 의해 매개되었다. 다른 

연구에서 실제-이상적 자기 간 불일치가 큰 

성인일수록 자기 고양 욕구가 컸고 이는 모조 

명품 구매 경향을 예측하였다(Shan, Jiang, Peng 

Cui, Wang, & Ivzhenko, 2021). 즉, 실제-이상적 

자기 불일치를 많이 느낄수록 자신을 더 괜찮

은 사람으로 느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쉽

게 접근 가능한 모조 명품은 그 수단이 되었

다. 또한, 충동구매는 상품을 통해 자기 불일

치를 줄이고 이상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행동

의 일환으로 물질주의와 강한 상관이 있는데

(Moulding, Duong, Nedeljkovic, & Kyrios, 2017) 

실제-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가 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충동구매를 많이 하였다(Dittmar, 

2005). 종합하면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함으로

써 자기 불일치에서 오는 결핍감을 해소하려

고 하며, 본 연구에서도 자기 불일치가 물질

주의를 예측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

도피이론에 따르면 1단계에서 지나치게 높

은 삶의 기준을 설정해 좌절하고 실망한 개

인은 2단계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비난하고 3단계에서 자의식이 높아지면서 부

족해 보이는 자기 모습에 과도한 신경을 쓰

게 된다(Donnelly et al., 2016). Donnelly 등

(2016)은 3단계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공적 자

의식, 자기감시 등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낮은 자존감 안정성을 도피이론 3단계

로 개념화하였다.

자존감 안정성은 자존감의 다양한 차원 중 

하나로, 개인의 자존감이 자기 외부의 관계적, 

환경적 변화나 내부의 정서적 요인에 의해 변

화하지 않는 정도이다(장재원, 신희천, 2011). 

자기가치 수반성이 클수록 개인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성공, 실패 사건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존감 안정성의 선행요인으로 여겨진다. 자

존감이 유지, 고양되려면 자존감이 특정 영역

에 수반되어 있으면서 해당 영역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김민정, 2016). 반대로 

실패를 경험할 때 해당 영역에 수반된 자존감

은 하락한다. 일상 경험에 따라 자존감이 흔

들리는 정도가 클수록 자존감이 불안정하다고 

여겨진다(Kernis, 2005). 자존감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넓은 의미에서 취약한 

자기(fragile self)는 위협에 취약하여 지속적인 

타당화를 필요로 하는 자기가치감을 뜻하는데

(Jordan & Zeigler-Hill, 2020), 자존감이 불안정

한 사람은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의 승인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Noser & Zeigler-Hill, 2014) 도피이론 3단

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클수록 높은 성취

기준과 수행 부담으로 인해 자기 불일치를 경

험하기 쉽다. 이때 중요한 영역에서의 자기 

불일치 경험은 개인에게 실패나 위협으로 간

주되며 부정적인 자기초점을 유발한다(Mason 

et al., 2019). 자기확신이 줄고 타인의 평가에 

더욱 의존하게 된 개인은 외부 사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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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자존감을 경험할 것이다. 선행연구

에서 실제 자기와 이상적/당위적 자기 간 불

일치가 클수록 자존감 안정성은 낮았다(정선

태, 홍혜영, 2016). 대학생의 실제 자기와 이상

적/당위적 자기 간 불일치는 자존감 안정성을 

직접 예측하거나 타인인정욕구를 통해 간접적

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한동헌, 조영아, 2017). 

간접효과는 자기 불일치가 클수록 타인으로부

터 승인받고 싶은 욕구가 커지므로,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림을 의미한다. 특

히 자기가치가 타인 승인, 외모, 경쟁, 학업적 

유능감 등 외적 영역에 수반될수록 자존감은 

요동치기 쉬워 더욱 취약해진다(Crocker et al., 

2003). 외적 영역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Crocker, Sommers, & Luhtanen, 

2002) 현실에서 개인은 타인의 평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적 자기가치 수

반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자기 불일치를 더 크

게 경험하여 자존감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된다.

불안정한 자존감으로 인해 불편한 상태가 

된 개인은 외부의 확인을 구해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때 물질은 개인의 정체성

과 이미지 구축을 효과적으로 돕는 수단이다. 

따라서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물질 추구

를 통해 자기개념의 결핍을 보상하고 불쾌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그 예로 자

존감 안정성은 같은 시점 및 5주 뒤 측정한 

물질주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Zhang 

& Hawk, 2022). 그밖에 자존감 안정성과 마찬

가지로 취약한 자기를 나타내는 변인들이 물

질주의를 예측했는데 자기 가치에 대한 양가

감정이 클수록, 즉 자신에 대해 긍정적, 부

정적 평가가 공존할수록 물질주의가 높았다

(Frost, Kyrios, McCarthy, & Matthews, 2007). 자

존감이 높더라도 불안정한 사람은 자기 의심

을 감추고 취약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물

질과 같은 외적 가치에 기대기 쉽다. 그 예로 

외현적 자존감이 내현적 자존감보다 높을 경

우, 일치하는 경우보다 물질주의 수준이 높았

다(Park & John, 2011). 자존감이 높고 불안정

한 사람은 높고 안정적인 사람보다 명성과 

같은 외적 가치를 더 열망했으며(Noser & 

Ziegler-Hill, 2014) 높고 불안정한 자존감인 나

르시시즘 수준이 높을수록 고급 물품 구매를 

더 많이 선택했다(Cunningham-Kim & Darke, 

2011). 종합하면 자기평가가 비일관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물질을 추구함으로써 

취약한 자존감을 보호, 유지하려고 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자존감 안정성은 물질주의

를 부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의 연구모형과 같이 

대학생의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직접 및 간

접적으로 물질주의를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이때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개인

일수록 자기 불일치가 높고, 이어서 자존감 

안정성이 낮아진 결과 물질주의를 더 많이 추

구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동시에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자기 

불일치, 자존감 안정성, 물질주의 간의 직접경

로 및 간접경로 또한 유의할 것으로 가정하였

다. 연구의 주요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의 

관계를 자기 불일치, 자존감 안정성이 순차적

으로 매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적 자기가

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자기 불일치가 높고, 

자기 불일치가 높을수록 자존감 안정성이 낮

아 결과적으로 높은 물질주의를 예측할 것이

다. 둘째,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셋째, 자기 불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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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넷째, 외

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기 불일치를 매개로 

물질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할 것이다. 외적 자

기가치 수반성이 자존감 안정성을 직접 예측

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

는데, 자존감의 변화는 자존감 수반성과 실제 

성취경험이 모두 고려될 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  법

연구대상

만 18세 이상 남녀 대학생 466명을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온라

인 및 한 대학의 심리학 강의에서 모집하였다. 

참여자에게는 보상으로 3,200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되었고, 강의를 통해 참여한 

경우 연구 참여 점수가 주어졌다. 응답자 가

운데 설문지 완료 시간이 2분 이하이며 기계

적으로 같은 리커트 점수에 응답한 1명의 보

고를 제외하고 총 46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은 262명(56.3%), 남성

은 203명(43.7%)이고 평균 연령은 23세였다. 

학년은 대학 1학년 99명(21.3%), 2학년 108명

(23.2%), 3학년 101명(21.7%), 4학년 128명

(27.5%), 5학년 이상 29명(6.2%)이었다. 서울 소

재 대학이 365명(7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

기․인천 지역이 41명(8.8%), 비수도권 지역은 

59명(12.7%)이었다. 용돈,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월평균 수입은 평균 61.6만 원(SD=52.16만 원)

이었다.

측정도구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

동귀, 양난미와 박현주(2013)가 개발하고 타당

화한 한국인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를 사용하

였다.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이 척도

는 사회적․객관적 능력(예: 학벌, 학업성적, 

직업, 경제력) 15문항, 긍정적 성품(예: 배려, 

자신감) 7문항, 대인관계(예: 친구관계, 연인관

계) 4문항, 가족(예: 가족구성원, 집안 분위기) 

3문항의 총 29문항이며 같은 문항에 대하여 

중요도와 만족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다. 그

중 사회적․객관적 능력 중요도 척도를 사용

하여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측정하였다(예: 

학벌은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근거하

여 자존감을 평가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연구 변인으로 쓰인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사회적․객관적 능력 중요도의 평균 

점수에서 전체 중요도의 평균 점수를 뺀 값으

로 측정하였다(Han, Kim, & Park, 2018).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사회적․객관적 능력 중요도의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88이었다.

그림 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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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불일치

자기 불일치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인 자존

감 평가영역 중요도 및 만족도 척도(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를 사용하였다. 한국인 

자존감 평가영역 만족도 척도는 중요도 척도

와 같이 사회적․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 영역에 관한 2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동귀 등(2013)에 따라 ‘중요

하다’는 표현을 ‘만족한다’로 바꾸어 각 영역

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예: 나는 내 학

벌에 만족한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부

터 ‘매우 만족한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

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

에서의 실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변인인 자기 불일치는 사회적․객관적 능력 

중요도 점수에서 만족도 점수를 뺀 값으로 측

정하였다. 점수 차가 클수록 개인이 외적 영

역에 부여한 중요성과 실제 경험하는 만족도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사회적․객관적 능력 만족도의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87이었다.

자존감 안정성

장재원과 신희천(201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를 사용하여 자존감 안

정성을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내가 생각하

는 나의 가치는 자주 변화한다”, “나의 자존감

은 기분에 따라 쉽게 변한다” 등의 10문항으

로 이루어진 단일척도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

존감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물질주의

물질주의 측정을 위해 Richins와 Dawson 

(1992)이 개발한 Material Values Scale을 유지혜

와 설경옥(2018)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

한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

판 물질주의 척도는 세 하위척도의 총 15문항

으로, 물질적 소유를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

는 성공판단(예: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

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

여준다) 6문항, 삶에서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나타내는 소유중심(예: 쇼

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7문항, 물질의 소

유와 획득이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이라고 생

각하는 행복추구(예: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 가치를 더 많이 추

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는 성공판단 .76, 소유중심 .73, 

행복추구 .70이었다.

분석절차

IBM SPSS 23.0과 Mplus 7.4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료의 적절

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척도별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를 산출하여 연구에 사용된 척

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일관적으로 측

정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셋째, Pearson 상관

계수를 분석하여 주요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

인하였다. 넷째,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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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추정을 위해 지표변수에 대하여 문항묶음

을 실시하였다. Mplus 프로그램으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의 일차원성을 확보하

였으며 묶음화 방식으로는 요인 알고리즘 방

식과 내용기반 접근을 따랐다. 단일척도인 자

존감 안정성 변인은 요인 알고리즘 방법에 따

라 오차를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세 꾸러미를 

만들었다. 물질주의 변인은 세 하위구인에 따

라 성공판단, 소유중심, 행복추구의 세 꾸러미

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각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부

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적합도 평가는 검정

과 CFI, SRMR, RMSEA 지수에 근거하였다. CFI

가 .95 이상이고 SRMR이 .08 이하이며(Hu & 

Bentler, 1999) RMSEA가 .05 이하일 때 좋은 적

합도라고 판단하였다(Browne & Cudeck, 1992). 

부스트래핑의 경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

하지 않으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보았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변인의 일반적 특성 및 자료의 적절성

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은 3 이하, 첨도의 

절댓값은 10 이하로 자료가 정규성을 만족한

다고 보았다(Kline, 2011). 다음으로 Pearson 상

관분석 결과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기 불일치 및 물질주의

와 정적 상관을, 자존감 안정성과 부적 상관

을 보였다. 자기 불일치는 자존감 안정성과 

부적 관계, 물질주의와 정적 관계였다. 자존감 

안정성은 물질주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였다. 모든 변인의 상관계수의 절댓값은 .65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의심되지 않는

다고 보았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1 2 3 4

1.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1

2. 자기 불일치 .65** 1

3. 자존감 안정성 -.32** -.46** 1

4. 물질주의 .47** .57** -.37** 1

평균

표준편차

-.15

.31

.17

.83

3.03

.81

2.92

.57

**p < .01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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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 분석결과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df = 15, 

n = 465) = 42.198 (p < .001), /df = 

2.813, SRMR = .038, CFI = .984, RMSEA = 

.062였다. 검정 결과 영가설이 기각되지만, 

 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이

를 보완할 다른 적합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양

호하므로 본 연구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한다

고 여겨진다. 적합도에 이어 각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기 불일치(β = 

.654, p < .001)와 물질주의(β = .193, p < 

.01)를 각각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적 자기가치 수반

성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서 더 많은 불일치

를 경험하고 물질주의를 더 많이 추구하게 됨

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자기 불일치는 자존

감 안정성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고(β 

= -.441, p < .001)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

하여(β = .458, p < .001) 외적 영역에서 자기 

불일치를 경험할수록 자존감 안정성은 낮고 

물질주의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안정성은 물질주의를 부적으로 유의하

게 예측하여(β = -.091, p < .001) 자존감 안

정성이 높을수록 물질주의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존감 

안정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부스트래핑을 실시하여(5,000회 반복 추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의 관계에서 

자기 불일치와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

경로 B S.E. C.R. β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 자기 불일치 1.747 .097 17.929*** .654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 자존감 안정성 -.065 .057 -1.151 -.024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 물질주의 .388 .118 3.295** .193

자기 불일치 → 자존감 안정성 -.449 .044 -10.109*** -.441

자기 불일치 → 물질주의 .345 .037 9.348*** .458

자존감 안정성 → 물질주의 -.067 .015 -4.543*** -.091

**p < .01, ***p < .001.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결과 (N = 465)

경로 B 95% 신뢰구간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 자기 불일치 → 물질주의 .602 .470 ~ .723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 자존감 안정성 → 물질주의 .004 -.004 ~ .012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 자기 불일치 → 자존감 안정성 → 물질주의 .053 .029 ~ .078

**p < .01, ***p < .001.

표 3. 매개효과 검증 결과 (N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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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불일치를 매개로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

측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470, .723)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존감 안

정성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004, .012)이 0을 포함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기 불일치와 자존감 안

정성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029, .078)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종합하면 물질주의에 

대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간접효과는 자

기 불일치를 통해서만 유의했으며 자존감 안

정성이 단독으로 매개하지는 못했다. 매개효

과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논  의

지난 수십 년간 물질주의가 삶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누적됐으나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 가치를 더욱 선호하는 쪽으

로 변화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Donnelly 등

(2016)의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물질주의 추구로 이어지는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피

이론 1, 2, 3단계를 적용하여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의 관계를 자기 불일치와 

자존감 안정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자기 불일치, 자존감 안정성, 

물질주의 간 각각의 직접․간접경로 또한 유

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모형

을 검증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기 불일치를 매

개로 물질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했을 뿐 아니

라 자기 불일치와 자존감 안정성을 순차적으

로 매개하여 물질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개인은 이

상과 실제 자기 간의 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

하고, 이로 인해 자존감이 불안정하게 흔들리

는 상태를 보상하고자 물질주의를 더욱 추구

하게 되었다.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1단계로 과도하게 높은 삶의 

그림 4.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정 결과 (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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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세우고 잦은 좌절과 불만족을 경험하

며 2단계로 자신을 비난하게 된다. 이어서 3

단계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과도하게 의식

하며 혐오적 자기인식에 빠지게 된다. 이 연

구에서는 높은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도피

이론의 1단계, 그로 인한 자기 불일치 경험이 

2단계, 불안정한 자존감이 3단계에 해당한다

고 개념화하고 해당 변인들이 순차적으로 물

질주의를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이 

부족한 자기개념을 보상하기 위해 물질을 추

구하고(설경옥 등, 2019; Chang & Arkin, 2002; 

Kasser et al., 2004; Reeves et al., 2012) 부정 정

서로부터 도피하고자 무절제한 구매를 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다(Dittmar, Long, 

& Bond, 2007).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기 불일치 및 물

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대학생이 외

모, 성적, 경제력, 평판 등 외적 요소로 자기 

가치를 확인할수록 자기 불일치를 더 많이 느

끼고 물질주의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개인이 외적 영역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

할수록 성취의 기준은 높아지는 반면(최대성, 

황순택, 2016) 긴장과 압박, 부정 정서를 쉽게 

느끼고 도전을 회피하게 되어 수행 능력이 감

소한 결과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였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rocker & Knight, 2005; 

Ryan & Deci, 2006). 또한, 이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다(Nagpaul & Pang, 

2017). 선행연구에서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중 학업적 유능감이 물질주의와 직접적인 관

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측정에서 제외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과 학벌을 포함한 외

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물질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문화권마다 받아

들이는 학업의 의미가 다르며, 한국의 경우 

학업 관련 정체감이 외모, 경쟁, 사회적 승인

과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존감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에도 자존감 안정성

을 직접 예측하지 못하였다. 자존감 안정성은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 간 관계를 

단독으로 매개하지 못하고 선행요인인 자기 

불일치를 통해서만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이

를 통해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더라도 모

든 사람의 자존감이 불안정한 것은 아니며, 

자기 불일치를 경험할 때 불안정해지는 경향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자기 불일

치는 외적 영역에서 개인의 실패 경험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가치 수반성만으로

는 자존감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해당 영

역에서의 실제 경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Crocker & Park, 

2003; Kernis, 2005) 자존감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 불일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자체는 해당 영역의 성취동

기를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자기 불일치는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하

여, 외적 영역에서 대학생의 자기 불일치가 

클수록 물질주의를 더 강하게 추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실제 자

기의 불일치는 결핍감을 유발하고 개인은 이

러한 부정 정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하

게 된다. 이때 상징적 물품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불일치를 좁힐 수 있다고 믿어 물질주의

를 추구하게 된다. 단순히 소유했다는 만족감

을 넘어 물질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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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개

인의 자기 불일치가 클수록 충동구매를 많이 

하였으며(Dittmar, 2005) 자기 불일치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지위 관련 물품 구매 

시 더 큰 행복을 느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

였다(Yu et al., 2016).

본 연구의 의의는 물질주의 추구 과정에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을 적용한 선행연

구(설경옥 등, 2019)와 변인을 달리하고 적용 

단계를 확장하여 도피이론의 경험적 근거를 

더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물질주의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자기 불일치, 자기개념 불확실

성 등 결핍된 자기가 물질주의 추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축적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

다. 그러나 결핍된 자기개념이 형성된 맥락적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예측변인으로 제시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개인이 외적 영역에서 높은 기준을 내사하여 

자기 불일치 및 불안정한 자존감을 경험하도

록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물

질주의 추구로 이어졌다. 자기가치를 확인하

는 준거 영역과 각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부

모를 비롯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특히 부모의 자녀 교육열망과 학업성취에 대

한 압력은 자녀가 외적 영역에 기반한 자존감

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 우리 사회

에서 학업성취가 계층 상승의 수단이라는 믿

음은 과도한 교육열로 이어졌으며, 성취에 대

한 무조건적 긍정은 오늘날 지배적인 능력주

의와 밀접하다. 이처럼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

장한 개인이 외적 성취로 자기를 확인하는 데 

익숙해지고 물질 추구로 결핍을 메우려 한다

면 물질주의와 능력주의 기조는 계속해서 심

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이 자신을 부족

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부적응적인 물질 추구

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

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물질주의 개입에 단서를 제

공한다. 높은 물질주의는 정신적 부적응을 예

측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도피이론의 각 단계

는 인과적으로 이어지므로 한 단계에서 문제

가 적절히 다뤄진다면 다음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이 자기 불일치, 자존감 불안정성을 거쳐 단

계적으로 물질주의를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은 스스로 혹은 

상담 장면에서 자기가치가 수반된 영역을 탐

색하고 외적 영역에 치우쳐 있다면 내적 영역

으로 초점을 이동하는 등, 자기가치의 근거를 

다양한 영역에 두고자 노력할 수 있다. 2단계

로 자기 불일치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 자

기 불일치가 물질주의로 이어지는 상황은 외

적 영역에서 세운 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실

제 수행이 저조한 경우, 혹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응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우선되

어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실제 수행을 장

기적으로 개선하여 자기 불일치를 감소시키려

는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개입 단서

들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개입 순서와 관계없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예를 들어 2단계에 개입하여 자기 불

일치가 효과적으로 감소한다면, 그 결과 3단

계인 자존감 안정성이 유지되어 물질주의 추

구로 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첫째, 자기보고식 자존감 

안정성 척도가 구인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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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Kernis(2003)의 자존감

의 불안정성 척도는 자존감 안정성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척도다. 해당 척도는 하

루에 두 번씩 5일 동안 자존감 수준을 측정하

고, 10개 측정치의 표준편찻값으로 자존감 안

정성을 측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본 연구

의 자기보고식 자존감 안정성 척도는 Kernis의 

것보다 보고의 객관성이 떨어지며 긍정적, 부

정적 편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척도는 Kernis의 척도와 수렴 타당도를 확

보하였으며 변화 정도에 대한 자신의 인식 역

시 자존감 안정성의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장재원, 신희천, 2011).

둘째, 이 연구에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외적 영역 중요도의 평균에서 전체 중요도의 

평균을 뺀 점수로 측정하였다. 삶에서 중요한 

여러 가치가 함께 제시될 때 해당 가치의 상

대적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의 방식을 

따랐으며(Han, Kim & Park, 2018; Sheldon & 

McGregor, 2000) 이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 본 연구목적에 부합

한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외적 영역의 중

요도와 전체 중요도가 모두 낮은 사람과 모두 

높은 사람이 같은 값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

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점수가 같더라도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차를 변별하기 위해서 추

후 더 정교한 측정방식이 고안될 필요가 있

겠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이자 상관연구이

기에 변인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관련 결핍이 물질주의를 

예측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발달 단계상 

개인은 아동기부터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형식

적 조작기 이후로 물질주의를 포함한 가치관

을 정립하므로 자기개념이 물질주의에 선행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물질주의가 외모주의

를 정적으로 예측하며(김현지, 이지현, 권혜중, 

설경옥, 2019) 심리적 안녕감 및 자존감을 부

적으로 예측한다(McCardle & Speck, 2019)는 선

행연구를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와 반대로 물

질주의가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예측할 가

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도피이론 모형에 따

라 자기 불일치가 자존감 안정성에 선행한다

고 가정하였으나, 도피이론의 각 위험요인이 

선형적으로 발생하기보다 동시다발적으로 상

호작용함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진미

령, 신성만, 2016).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연구 또는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피이

론의 6단계 중 일부 3단계를 검증하였다. 이

론의 일부 단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설경옥 등, 

2019; Kwon, Chung, & Lee, 2011)와 같이 본 연

구도 문제 현상의 초기 과정을 밝혔다는 의의

가 있을 것이나, 후속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

서를 느끼는 4단계 및 인지적으로 와해되는 5

단계를 포함한 도피이론 모형으로 물질주의 

추구 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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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Materialism of Undergraduates:

Self-Discrepancy and the Stability of Self-Esteem as Mediators

Jiyun Shin                    Kyoung Ok Seol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mprically verify the materialistic pursuits process of undergraduates by 

applying the escape theory of materialism(Donnelly et al., 2016). Among the six steps of Donnelly’s 

model, the first step is percieving that the fall short of high standards of life, as measured by external 

contingencies of self-worth. The second step is blaming the self for falling short of standards, as 

measured by self-discrepancy. The third step of high aversive self-awareness is measured by low stability 

of self-esteem. A total of 465(203 male and 262 fe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and the model was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We found that the relationship of 

external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materialism was mediated by self-discrepancy and there was a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self-discrepancy and the stability of self-esteem. The direct effect of external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materialism was also significa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used 

the escape theory to emprically verify the materialistic pursuit process of Korean undergraduates living in 

a meritocratic society.

Key words : materialism, external contingencies of self-worth, self-discrepancy, stability of self-esteem, escape theory


